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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2.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 한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잠언 Proverb 1:20-33  

제목: (1) 지혜가 부르는 소리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ESV) 1:20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1:21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1:21 at the head of the noisy streets she cries out;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s she speaks: 

1:22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1:22 “How long, O simple ones, will you love being 
simple? How long will scoffers delight in their 
scoffing and fools hat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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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1:23 If you turn at my reproof, behold, I will pour 
out my spirit to you; I will make my words 
known to you. 

1:24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1:24 Because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listen,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one 
has heeded, 

1: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1:25 because you have ignored all my counsel and 
would have none of my reproof, 

1: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1:26 I also will laugh at your calamity; I will mock 
when terror strikes you, 

1:27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1:27 when terror strikes you like a storm and your 
calamity comes like a whirlwind, when 
distress and anguish come upon you. 

1:28 그 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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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Then they will call upon me, but I will not 
answer; they will seek me diligently but will 
not find me. 

1:29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1:29 Because they hated knowledge and did no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1:30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1:30 would have none of my counsel and despised 
all my reproof, 

1:31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1:31 therefore they shall eat the fruit of their way, 
and have their fill of their own devices. 

1:32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1:32 For the simple are killed by their turning 
away, and the complacency of fools destroys 
them; 

1:33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1:33 but whoever listens to me will dwell secure 
and will be at ease, without dread of disaster.” 

 



4 
 

 

오늘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20 절에 보면, ‘지혜’, 

호크마( חכמה)가 나옵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지혜를 ‘She’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은 ‘지혜’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ESV) 1:20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혜’가 복음이며, 

곧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번째 메시지는,   

✓ 예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1:20,21 절에서 

‘지혜’(호크마)를 복음 곧 예수로 바꾸어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표준새번역)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ESV) 1:20 Wisdom cries aloud in the street, in the markets she raises her voice; 

1:21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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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at the head of the noisy streets she cries out; at the entrance of the city 
gates she speaks: 

지혜, 복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주 

공개적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 머리(성벽 위)에서 외칩니다. 

성문에서, 성안에서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정도 

되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못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를 못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1: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ESV) Matthew 11:28 Come to me, all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져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욕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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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되려는 마음이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옳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행동, 

그때 말들이 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비웃으며 거부합니다. 22 절. 그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바보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하여서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비웃으며 즐거워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크씰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사람은 지혜의 부름을 싫어합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옳은 줄 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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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1:22 “How long, O simple ones, will you love being simple? How long will scoffers 
delight in their scoffing and fools hate knowledge? 

32 절. 그 죄인의 결말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미련한(악한) 죄인은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1:32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1:32 For the simple are killed by their turning away, and the complacency of fools 
destroys them; 

이것을 두고, 로마서 6:23 절. 그 죄의 값,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ESV) Romans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그 예수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인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표준새번역) 에베소서 1:7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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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V) Ephesians 1:7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했습니다. 

(표준새번역)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ESV) Acts 2:38 And Peter said 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나의 그 죄를 덮어 

씌우고는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표준새번역)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ESV) 2 Corinthians 5:21 For our sake he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이 내용을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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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새번역)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ESV)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그 예수님이 또한,  

✓ (예수가)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인 

사람도 부르십니다. 1:23 절.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1:23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 

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1:23 If you turn at my reproof, behold, I will pour out my spirit to you; I will make 
my words known to you. 

히브리서 12:5-6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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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ESV) Hebrews 12:5-6 And have you forgotten the 

exhortation that addresses you as sons?  “My 

son, do not regard lightly the discipline of the 
Lord, nor be weary when reproved by him. For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데살로니가전서 4: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ESV) Thessalonians 4:7 For God has not called us for impurity, but in holiness.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릅니다.  

이제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구원의 길로 부르신 예수께 응답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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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의 길로 부르신 예수께 응답하는 것도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착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애쓴다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무엇을 노력하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표준새번역) 베드로전서 1:22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1 Peter 1:22 Having purified your souls by your obedience to the truth for a 

sincere brotherly love, love one another earnestly from a pure heart, 

이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십시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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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나의 삶의 방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내용을 오늘 본문, 잠언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24 절. 내용을 뒤집으면 지혜의 

부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를 때 듣고, 

손 내밀 때 주목하여 보고, 잡는 겁니다.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아닙니다.  

1:24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1:24 Because I have called and you refused to listen, have stretched out my hand 
and no one has heeded, 

25 절. 똑 같은 방법으로 보면, 충고와 책망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부르심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1:25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1:25 because you have ignored all my counsel and would have none of my 
re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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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절. 주의 말씀과 부르심을 곱씹어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1:29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1:29 Because they hated knowledge and did not 
choose the fear of the Lord, 

30 절. 내 방법이 아니라 지혜의 충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책망까지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1:30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1:30 would have none of my counsel and despised all my reproof,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십시오. 주의 부르심에 대답을 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은 전혀 변함 없이 

신앙 생활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주께 순종하기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 놓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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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내 약점을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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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2 절 → 기도  

 



16 
 

 

기도: 자기에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 주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십시오 

 

➔ 주께서 나를 거룩의 길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고, 주께서 정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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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0.22. 지혜가 부르는 소리, 잠언 1:20-33) 

 

1. 예수님은 나를 언제, 어디서 부르셨나요? (길거리, 광장, 

길목, 마을 입구, 마을 안 등)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차렸나요? 
 

2. 각자 본인에게 더 가까운 질문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2-1. 예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2-2. 예수님은 나를 거룩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3. 벧전 1:22 말씀을 적용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거짓 없이 사랑하도록 도전할 사람을 

찾아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